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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목표           17-12-19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반대로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일상 생활이 무의미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한 청년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방황하고 있었을 때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은  마이클 머피 (Michael Murphy) 박사의 저서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당시에 라스 베가스의 한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고 호주머니에는 20달러 이상을 갖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머피 박사는 자기의 저서에서 그 청년이 크게 감동을 받은 말씀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려면 종이 위에 그들을 적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취침 전에 그 목표를 하나 하나 읽어보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 청년은 머피 박사의 권장을 실천에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종이 한장을 꺼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적었습니다.

1).  돈이 나를 따라 들어 올것이다.

2). 나는 갖고 있는 능력을 최고도로 발달 시킬 것이다.

3).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 내 집을 소유할 것이다.

4). 착하고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목표라고 하겠지만 그 청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목표가 적힌 종이를 꺼내 읽어보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3개월 후에 목표했던 일이 다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을 까요?

그는 매일밤 이 목표를 읽어보고 읽어봄으로서 그 목표는 자기의 잠재의식 안에 굳건한 자리를 잡아버렸던 것입니다.  3주 후에 그는 성실성을 인정 받아 자기가 일하던 식당의 간부로 발탁되었습니다. 찾아 오는 손님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한 사람 한사람과 가능한 한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런 친절에 감명을 받은 한 손님이 젊은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곧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라스베가스 교외에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 아담한 집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사업을 시작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적어 놓은 목표를 매일 밤 읽어보고 그것을 잠재의식 속에 굳게 담아 놓았으니 그것이 기도와 같은 효과를 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행운을 누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목표가 잠재의식의 주성분이 되면 행동이 그런 목표의 실천을 위해서 변한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가 일층의 친절을 보이게 된다든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하여 성공의 터전을 무의식 중에 닦아가는 것입니다.  행운은 저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은 잡아야 합니다. 행운과 성공의 시작은 잠재의식으로부터 시작된디고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청년이 마지 못해 일을 하듯 그럭 그럭 식당에서 시중을 드는 태도를 보였다면 귀중한 여성을 소개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목표를 잠재의식 속에 굳게 담으면 자신이 생깁니다. 일거수 일투족에  목표를 향하는  강한 의욕이 반영됩니다. 성격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성격이 명랑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노여움이나 증오감은 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되고 소위 넷웤의 폭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넷웤를 통하여  좋은 일거리와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의아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머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역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노력을 진지하게 쏟는다면 아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억만 장자가 될 수가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성공이라고 말 할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식생활을 남의 선의에 의존한다면 그런 성공에는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로운 목표를 종이에 적어 놓고 매일 읽고 음미하여 잠재의식의 주요 성분으로 만들면 실현되지 않을 목표는 없을 것입니다.     끝

